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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농부들 정부의 밀 수확량 기대치는 “꿈”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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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친이슬람 정부가 향후 6주 동안 밀 수확량이 풍작을 이루면 수십억의 수입물량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라고 농부들은 말한다.

이집트 나일강변 미냐 근처의 Matay에서 밀을 재배하는 농부는 정부가 물, 농기계에 필요

한 연료, 종자 등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밀 생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는 저질 비료, 부족한 관개시설, 우량 종자의 부족에 대한 자신의 오랜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올해 곡물 생산량의 상당한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라고 했

다. 동력 펌프의 디젤 연료 부족은 트랙터와 트럭의 수송에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있다.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밀 수입국이며, 올해 수입량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생

산이 증가하여 부족한 재고량도 늘리고 아랍인들이 저렴한 빵을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2011년 무바라크 대통령 타도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을 견뎌오고 있다. 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3개월 수입량보다 적음)로 감소하였으며, 밀과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수입할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집트는 매년 밀 1,000만 톤을 수입하는데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

나 올해 정부는 400~500만 톤 정도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나머지는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

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 최대 밀 생산지역에 5.5헥타르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는 이집트 정부가 자국

내 밀 생산을 400~500만 톤으로 기대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며, 단지 기대에 그치는 것이

라고 말했다. 

1970년대 폭동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사건과 비슷하게 2008년에도 빵 부족으로 폭동이 

있었다. 빵 부족으로 인한 작은 시위는 미냐의 일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